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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at each 

temperature are required and the mechanical  property values according to specific temperature are presented in the  

design regulations and codes.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were experimented by using 35MPa 

concrete produced in Korea from 20℃ to 900℃(two kinds of test method). Compared the results with previous domestic 

papers, we aimed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D.B. of at the elevated temperatures 

of domestically  produced concrete which can be used for structural analysis i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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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재시 건축물의 구조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료의 온도에 따른 물리적 특성(압축강도, 강도저감계수 

등)이 필요하며, 다량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설계자료 또는 Code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구조재 특히 콘

크리트에 관한 실험결과는 제한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35MPa급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여 가열시 온도별 압축강도와 강도저

감계수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와 함께 국내 생산콘크리트의 열적 특성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및 결과

2.1 실험개요

콘크리트의 온도별 압축강도 측정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UTM에 가열로를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a)UTM에 가열로 설치모습 (b) 가열 조건 (c) 사전비재하 실험조건 (d) 사전재하실험조건

그림 1. 실험장치 및 실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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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는 (∅100×200)㎜의 공시체를 사용하였으며, 온도는 상온(20℃)를 기준으로 하여 100℃ 단위별로 900℃까지 측정을 하였으며, 가

열온도는 분당 5℃를 상승시켰으며, 실험조건은 사전에 하중재하 없이 가열하여 목표온도에 도달한 후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사전비재하방법과 

실험체에 설계강도의 30%(10.5MPa)를 가력한 후 가열하여 목표온도에 도달한 후 하중량을 증가시켜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사전재하방법 2가

지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2.2 실험결과

실험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압축강도는 100℃에서 하락한 후 400℃까지는 점차 원래의 강도를 회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콘크리트의 

화학적 조성에 영향을 받는 500℃ 이상에서는 급격한 압축강도 저하현상을 나타냈다. 사전재하실험의 경우 900℃ 압축강도 측정시 압축강도

가 사전재하량 이하로 저하됨에 따라 900℃ 도달전에 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2년 국내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한 김흥열의 논문과 유사한 결과로 100℃에서는 콘크리트 내의 골재의 팽창과 수증기압 및 자기변

형응력에 다른 미세 균열의 증가로 압축강도가 저하되며, (200∼400)℃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구성인자의 열팽창 및 수증기압의 감소에 따라 

압축강도가 회복되며, 500℃이상에서는 수화물의 화학적 결합수 상실, 수산화칼슘의 분해 등의 요인에 의해 압축강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에서 분석되어지고 있다.

사전재하실험결과가 사전비재하 실험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은 나타낸 것은 실험체가 사전재하를 받음으로써 가열 전, 가열 중에 

실험과정에서 압밀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된다.

(a) 사전비재하 실험결과 (b) 사전재하 실험결과

그림 2. 콘크리트의 온도별 압축강도 실험 결과

3. 결 론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시, 화재 후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실험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이 있으며, 실험적 방법은 다양한 제약사항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화재관련 해석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때 해석시 사용되는 입력값으로 주로 해외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과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온도별 물리적 특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으며, 향후 강재에 대한 특성도 실험을 통하여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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